이시카와현의 전통공예 역사

　이시카와현에서는 예로부터 도예, 염직, 칠기, 금속공예, 목공예 등 다양한 전통공예품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시카와 공예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에도 시대(1603~1867)입니다. 당시 이시카와는 가가번의 일부였으며,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의 통치 아래 자치를 인정받은 250개 이상의 번 중 하나였습니다. 가가번은 1583년부터 마에다 가문이 다스렸는데, 이는 에도 시대가 끝나고 번이 폐지된 187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가가는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특히 에도 경제의 중심이었던 쌀 생산이 풍부하여 당시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번이었습니다. 마에다 가문은 이러한 막대한 재정을 지역문화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했으며, 최고의 장인과 예술가들을 가나자와로 불러들였습니다. 또, 마에다 가문은 가나자와에 공방을 설립하는 등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장인들은 또한 자신들의 기술을 지역 장인들에게 전수하며, 가가의 공예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시카와에서 공예가 발전한 또 다른 요인은 다양한 공예기술의 중심지 역할을 한 ‘가가번 세공소’의 설립입니다. 이 공방은 원래 에도 시대 이전 수백년에 걸쳐 전란이 계속된 전국 시대에 무기 제조 및 수리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전란이 끝난 후에도 가가번의 초대 번주였던 마에다 도시이에(1539경~1599)는 다시 전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려해 공방을 해체하지 않고 장인들에게 갑옷과 무기 장식기술 습득에 전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면서 제3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1594~1658)는 공방의 사명을 장식미술의 진흥으로 변경했습니다.

　가가번 세공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인들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기술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분야에서 이종간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공소의 협력적인 분위기 덕분에 장인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가마키에와 가가상감 등의 기술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마에다 가문은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이 빛나는 우수한 공예품을 다른 번의 다이묘와 귀족, 측근들에게 선물하며 번의 영향력과 명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또, 많은 상선들이 가가 항구에 기항하게 되면서 가가번의 공예품은 북쪽으로는 홋카이도, 남쪽으로는 오사카와 교토까지 운반되었습니다. 이처럼 가가의 공예품은 점차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 뛰어난 장인기술과 품질, 아름다움은 가가가 현재의 이시카와현이 된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